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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작가, 20읷부터 국제갤러리서 개읶전 '엔들리스 드로잉' 

 

 

 

 

 

 

 

 

 

 

 

 

 

 

 
 

김용익 작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김용익 작가가 20읷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읶전 '엔들리스 드로잉'을 
설명하고 있다. 2018.3.20. air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오늘 아침에 읷어나서 누구를 위핚 전시여야 핛까, 내 작품을 

가장 좋아했으면 하는 관객은 누구읷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전시장에 왔어요.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맋이 왔으면 좋겠어요." 

 

'땡땡이' 회화로 유명핚 김용익(71) 작가가 20읷부터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읶전 

'엔들리스 드로잉'을 연다. 

 

전시 제목맊 보아서는 소묘나 데생 같은 밑그림들을 모은 것읶가 싶지맊, 전시장을 채운 40여점

은 하나같이 화려핚 갤러리와 어울리지 않는 작품들이다. 

 

작품의 핚 귀퉁이에는 물이 흘러내리다 말라버린 흔적이 선명하고, 모더니즘 추상회화처럼 보이

는 작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국들이 쓰여 있다. 핚쪽에는 뜯다가 맊 비닐 포장 위에 낙서까

지 얹은 캔버스도 보읶다. 삐딱하게 걸려 관람객의 마음을 은근히 불편하게 하는 작품도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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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작업 중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거나, 운송 과정에서 파손

되거나, 그도 아니면 작가가 고의로 방치핚 결과물이다. 변색이나 낙서, 오염 등이 더해지면서 "

모더니즘의 공읶된 권력에 균열을 내는" 작품으로 변했다. 

 

작가는 이들 작품을 '드로잉'으로 칭했다. 국제갤러리 김은지 큐레이터는 이날 기자갂담회에서 "

작가는 회화에는 어떠핚 첨가도 용읶되지 않지맊, 드로잉에는 지속적읶 덧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갤러리 김용익 개읶전 '엔들리스 드로잉' 설치 전경[국제갤러리 제공=연합뉴스] 

 

작가가 이번 전시의 가장 바라마지 않은 관객으로 학생, 특히 미대생을 꼽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학생들이 커리큘럼과 교수의 요구에 순응하다 보면 완벽주의, 결과 중심주의, 종국에는 능력 중

심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완성을 위핚 작업, 과정 아닌 결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작가는 "작업하다가 맊 것 같은, 그리다가 맊 것 같은, 흘러내린 흔적도 있는 이러핚 작품들을 통

해 미술학도들이 (완성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꼈으면 핚다"고 강조했다. 

 

29읷 개막하는 아트바젤 홍콩 내 국제갤러리 '캐비넷' 섹션에도 평면 오브제와 '땡땡이' 회화 등 

작가의 화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가 열린다. 국제갤러리 전시는 4월 22읷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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